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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환영회
일시: 2023년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대상: 22년 12월~23년 2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교회설립 70주년 청년 부흥의 날 
찬양팀 세미나
일시: 3월 18일(토) 오후 2:00~5:00

장소: 제 2교육관 4층 (한나홀)

숭실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회권 교수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엔 모세오경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나

오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토대요 뿌리입니다. 모세오

경을 읽지 않고 다른 성경부터 읽으면 영화를 시작하고 30∼40분 지

나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파일입

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먼저 읽으면

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백성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지 살

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역사서를 통독하며 내 이야기로 내 역사로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교인 헌혈을 실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를 돕는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헌혈 일시 : 3월 12일(오늘), 19일(주일), 26일(주일) 10:00~16:00 

헌혈장소: 본당 앞마당         헌혈대상: 사전 신청자 및 헌혈 희망자(현장 접수 가능)

문    의: 오종학 안수집사(010-2744-2755)

※ 헌혈 기념품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수술비 적립을 위한 기부권으로 제공됩니다.

※ 헌혈증 기부도 가능합니다

“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

(눅 24:44)

모세오경을 지나 모세오경을 지나 
역사서로역사서로

배려가 있는 주차 안내

1. 본당 앞마당 및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즉시 이동하기!

2. 통로 주차 시 기어는 중립,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기!

3.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4. 예배 후 30분이 지나면 다음 예배로 인한 통로 주차로 출차가 어려움! 

5. 교회 주변 이면도로 및 거주자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기(과태료 부과됨)!

※ 중직자는 제2교육관 지하 3층과 4층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강해(1~3장)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금요집회 시리즈 설교로 로마서 강해(1-3장) 학점

제를 진행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강해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

하셔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 /5 &֠' ἛὫ♄ ҙ &4' - ἡ /804+10

1 02 &֠' ἛὫ♄ ҙ &5' - ἡ 08/+//

2 0/ &֠' ἛὫ♄ ҙ &6' - ἡ 08/5+07

2 06 &֠' ἛὫ♄ ҙ &7' - ἡ 187+0.

3 3 &֠' ἛὫ♄ ҙ &/.' - ἡ 180/+04

3 /0 &֠' ἛὫ♄ ҙ &//' - ἡ 1805+1/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를 위한

충현 과거 역사 자료 수집
수집자료: (1) 1978년 이전 “교회 주보”

              (2) 1975년 이전 “교회 수첩”

              (3) “충현10년사” 원본 책

              (4) “충현20년사” 원본 책

수집기간: 2023년 2월 26일(주일)부터 3월 26일(주일)까지

자료접수: 70년사 편찬위원회 (선교관3층 303호) 

              담당: 정인선 권사 010-3800-2240 

※ 원본 자료는 스캔 작업 후에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 구호헌금 및 1차 송금 안내
성도님들의 지진 피해 긴급 구호헌금 39,816,000원

을 3월 7일(화)에 「사귐과 섬김」을 통해 1차로 송금

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속해서 구호헌금을 접

수하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하나은행 225-910071-95904 /

                         대한예수교장로회충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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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3월 5일) 설교 되새기기

세상의 창조와 관련한 ‘창세기’,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의 탈출을 기록한 ‘출

애굽기’, 레위인들의 제사를 다룬 ‘레위기’와는 달리, 제목에 주제가 드러나 있

지 않은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어 보이고, 버려

진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광야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에는 고난과 축복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

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곳이었

으며,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시는 곳이었습

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였

습니다. 광야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세 가지 유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불평했습니

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원망하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원망과 불평의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함입니다. 광야에서 이러

한 불평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생겼습니다. 부족함에서 비롯된 이

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

다.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 고기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 주셨

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두 번째 이유는, 방향과 목표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자신의 설계대로 진척되길 소망합니다. 목표에 대한 속

도나 방향이 기대와 어긋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

성들은 광야에서 직진하여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진

하면 20여일 남짓 소요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을, 시내 산으로 우회하

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 길을 따라 둘러가게 하셨습니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

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

려 직진하게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목표에 대한 속도나 방향이 기대와 어

긋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상실될 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기에 취할 

수 없는 땅’이라는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모습으로 불

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

가자는 불만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

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는 방식 : 탐욕, 악평, 음행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

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을 누릴 수도 있

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말씀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

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

하리니(민14:28)”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하시겠

다고 하셨습니다. 혹여 지금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시다면, 애교 정도

에서 그치셔야 합니다. 결코 불평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습을 변하게 해서

는 안됩니다.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

기 장사함이었더라 (민11:34)”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

다며 불평했습니다.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곧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필요가 아닌 탐욕에 따라 불평했던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민13:32)”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그것은 정당

한 비판을 넘어서서 악평으로 바뀝니다. 악평은 십계명 중 거짓 증언하는 죄

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기에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

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끝판왕은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잘 드

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

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재미를 따라가는 것이 음행입니

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출신의 선지자 발람을 통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고

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

다. 그러자 발람은 꾀를 내었습니다. 겉으로는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음행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민

수기에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

평의 최종단계가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

지며, 생각도 우둔해집니다.

청색 끈, 언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억장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

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37–38절)” 

옷단에 술을 달면, 그 부분이 매우 잘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색 끈을 

매달게 되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잘 보이는 장치를 옷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

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39절)”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방종

하거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장치가 청색 끈이었습

니다. 신앙이 퇴보하거나 실족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은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청색 끈’이라는 기억장치를 옷에 

달았습니다. 술에 달린 청색 끈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에 잘 띄

는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청색 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내가 사모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 하

시는 교회가 언약을 기억하는 청색 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

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40-41절)” 우리는 구원받

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대사

라는 막중한 직분을 주셨음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를 위

하여 ‘술에 매어 단 청색 끈’을 기억장치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도 이러한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성찬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

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술에 단 청색 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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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과 원망이 깊어지면 

생기는 일
(민수기 15:37-41)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Unlike 'Genesis'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f the world, 'Exodus' which 

recorded the escape of the Israelites from the slavery in Egypt, and 'Leviti-

-

tle does not reveal the theme is 'wilderness'. People compare the life to the 

-

also a place where God provided manna and quails even though there 

were no resources. It was the wilderness where God who protected and 

according to the attitudes and postures. 

Three types of complaints and resentments

-

ments. The first reason for complaints and resentments revealed through 

had no water to drink and no food to eat. In response to the Israelites' resent-

ments caused from the lack, God provided them with water and manna. God 

provided them with meat enough for them to eat fully through flocks of 

quail. The second reason for complaints and resentments was the frustration 

for the direction and the goal. Everyone hopes his/her life proceeds as he /she 

lays it out. When the direction or speed toward the goal is out of the expecta-

tions, complaints and resentments can occur. The Israelites wanted to head 

to Mount Sinai, even though it took around 20 days if they went straight from 

Egypt to Canaan.  Moreover, God made them go around the land of Edom 

and detour along the road to the Red Sea. The Israelites who could not under-

stand the will of God were to complain and resent. There is time when God 

makes us also detour in our lives. Rather, it is rare for God to make us go 

straight. When the direction and the goal are out of our expectations,  com-

plaints and resentments of the Israelites can also happen to us. Third, when 

the goal is lost, complaints and resentment arise in  our hearts. When those 

-

-

vanced to the complaint that they choose a new leader taking place Moses and 

The way complaints and resentments are revealed: greed, bad report, 

fornication

-

the strength of the Words overcoming it is much more forceful. "So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

ments were heard in His ears. Perhaps, if you have complaints and resent-

ments in your life right now, you should stop them at the level of displaying 

in the wilderness complained saying that they wanted to eat meat. Listening 

who complained according to their greed, not to their necessities. That's why 

we should check whether there is greed in complaints and resentments. "And 

-

-

-

leaving God and following the values of the world. It is fornication to follow 

-

due to their fornication, and from this point on, stories of complaints and re-

-

plaints and resentments is fornication. You are to leave God, your heart is to 

Blue cord, the reminder to keep the room for the covenant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Through-

out the generations to come you are to make tassels on the corners of your 

on the corners of your garments, that part comes in sight clearly. In addition 

-

ing themselves. The reason the faith degenerates or the reason we fall away is 

-

-

worship at the church I admire and the church where Jesus is present during 

-

-

-

영역·이율의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Rev. Kyu Sa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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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When the Complaints 
and Resentments Build Up

Serm
on in English Translation

(Numbers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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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3 
고등부고등부
겨울 겨울 
수련회수련회
2023년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성

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들이 이번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

는 믿음의 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팀이라 하루 먼저 기도원에 왔었다. 먼저 선발대로 왔을 땐 ‘내가 진짜 기도원

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수련회 첫날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동회도 재미있었고, 부

흥회도 은혜롭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중에도 무릎을 꿇고 기

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 것 같다. 둘째 날에는 코스워크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밥이 맛있었다! 둘째 날 부흥회 때는 처음부터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가 계속 아팠지만 은혜롭고 또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목사

님 옆에 바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처음 받는 안수기도라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기도를 받을 때 나도 모

르게 눈물이 나왔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다음 여름수련회도 많이 기대된다.

1학년 김시은

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합심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릎 아래쪽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

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처음으로 울었는데 무릎이 아픈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기도 하면서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것보다 더 아팠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니 생각보다 많이 버틸 수 있었다. 두번째로 울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기도 제목이었을 때였다. 

고3이라는 지위 아닌 지위도 나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거란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울컥했다. 나를 위해 항상 희생하시는 부모님, 응원하는 형들

과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면서 그랬던 것 같다. 세번째로 울었던 것은 고3 친구들끼리 모여서 합심기도를 했을 때였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

구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련회에 참여했을 거란 생각을 하니 학원을 이유로 오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이런 친구들과 나에게 

수능이라는 인생에서의 첫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의미 있었던 수련회였다. 여름수련회 참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쩌면 고등부 수련회의 마지막이 될수도 있다. 또한 이제까지 수고한 나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면서 앞으로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나에게 이번 고등부 겨울수련회는 위로와 용

기를 주는 안식처였다.                                                                                    3학년 최필규

사실 그동안 저는 교회에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와 교회에 맞춰진 삶이 너무 편해서 학교 가듯이 교회를 갔고, 찬양대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재

능이 있었으니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제가 2박 3일 동안 학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노

는 곳이었고, 게임들은 재미있었으나 부흥회 시간은 너무 길고 졸립고 싫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

련회를 진행하면서 부흥회 시간, 특히 기도시간이 너무 기다려졌고, 무릎 꿇어서 다리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울면서 내 마음을 모

두 주님께 드러내는 것 처음이었고, 고1때는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형 누나들이 신기했고, 고2때는 나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번 수련회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왜 이제야 만나 뵙게 되었을까 후회도 되었습니다. 한 시간 넘

게 설교를 준비해주신 목사님, 본인들 시간 쪼개면서까지 봉사하러 와주신 선생님들, 게임 준비하느라 고생한 학생회와 학생회 선생님들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3학년 노윤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의 수련회 중 첫 번째는 중1때의 여름수련

회이고, 두 번째는 고2 겨울수련회가 될 듯 합니다. 중1때 여름수련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였기에 좋은 추억들이 많았지만, 정작 저녁 

집회 때는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그 때와 다르게 

집회를 통해서 많이 울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인 무릎을 굽혀서 기도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은 서로 공감을 

하고, 고백을 드리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찬양팀으로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이

번에는 학생회 임원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헬퍼 선생님들의 배려와 사

랑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힘든 시

간들이 많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

씀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침반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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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부청년1부
겨울 수련회겨울 수련회청년1부 Build Us의 수련회가 2.23(목)~26(주)까지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라는 주제

로 충현기도원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빌더스

와의 사랑의 사귐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청년1부 수련회는 처음 팀장을 맡고 첫 수련회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어렵게 시간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이러한 걱

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수련회 기간 동안 

공동체를 향한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사개편 후 선배들의 

빈자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도 꿋꿋이 하는 지체들을 보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빛

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주신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

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98 장효민 자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빌더스 지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동기들과

도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통해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이웃을 사

랑하자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

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입증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고 

수련회를 위해 많은 지체들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빌더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03 이원석 형제

한 번도 수련회에 가 본 적이 없어 수련회 참여를 많이 망설였지만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

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부

르심에 따라 참석하게 되었다. 나의 걱정과는 달리 부흥회를 비롯한 수련회 전반적인 시간에 주 

안에서 청년 1부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끼며 많은 지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

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한일서 말씀 중 4장 20절인 ‘누구든지 하나님

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와 닿았는데 하나님

의 씨가 각 지체마다 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 놓고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결코 하나님

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겠다

고 다짐하게끔 만든 구절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다. 요한일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주 안

에서 사랑의 사귐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04 이송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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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3부 겨울 수련회청년3부 겨울 수련회
청년3부 겨울수련회가 2월 28일(화)부터 3월 1일(수)까지 1박2일 동안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주제로 충현 기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3부 

온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됨을 누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3부 새로 부임하신 박요셉 목사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1박 2일 겨울수련회!

말씀이 갈급하던 저에게 당일 교회 대신 기도원 수련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가기 

전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흥회 말씀은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릴 때 흥

얼거리던 흥겨운 멜로디의 찬양 곡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설교를 들으며 그 의미에 대

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목전에 두고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릴만큼 두려운 상태에서 하박국은 비록 모든 것이 사라져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

해 기뻐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확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 중 한 가지만 없어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에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져도 너는 과연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돈

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없

어도 부모님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손에 쥐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 만족을 얻

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

고 즐거워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기도회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

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박국 말씀은 저의 마음판에 새겨져 오래 오래 기억날 것입니다.
안유리

결혼 후 청년부에 출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였던 수련회. 이

번 겨울수련회는 저에게 충현교회 청년부 첫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이라는 두근거림과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하였던 이번 수련회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외부환경과 사회를 탓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

었습니다. 내 주위 환경의 부조리함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

람이 되길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

의 수련회 자리가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

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청년부 순장이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백

시작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수련회였습니다. 찬양팀 엔지니어로 참석한 겨울수

련회라 시작 전부터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라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잘 준비해서 찬양팀이 수련회를 잘 섬기고 잘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를 멈추시고, 무릎 꿇게 하시

고, 수련회 직전에 기도하며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게 만드셨습니다. 수련

회 날이 되어 사람들이 모였고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3부 회원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닭을 수십 마리나 직

접 튀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모든 순서를 섬겨 주신 면려회도 고맙고, 여러 모습으로 섬긴 

순장, 목장님과 교사회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작정하고 불러 모아주시고, 예비

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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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맬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중보기도가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함몰되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로 믿고 나가는 사역을 통해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날 헌신의 날에는 기도응답의 간증을 들

으며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만찬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기쁨으로 동

역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훈련을 통해 새 힘 주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승민(2교구)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

이 묵상할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기

도를 하면 내가, 내 가족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중보기도의 능

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중보기도는 그 행위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전예준(고등부)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이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또한 4주 교육을 잘 마

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이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

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신자의 날”이었다 두 분 권사님의 간증을 통

해서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나도 2월 5일 주일에 기도카드 2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하나는 친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를 위한 것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조카는 공황 장애의 80%가 

나았다고 한다. 너무나도 신기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카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기도 응답이 되었

다는 사실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임선희(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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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및 일정1. 시간 및 일정 4. 신청기간4. 신청기간

3. 회  비3. 회  비 6. 문의6. 문의

2. 현장모임으로 진행됩니다.2. 현장모임으로 진행됩니다. 5. 신청링크5. 신청링크

훈련기간 : 3월 21일(화)~5월 2일(화) 7주 과정

모임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월 12일(주일)~3월 19일(주일) 8일간

- 4만원(교재 포함) 본인 이름으로 입금

- 3333-02-9538139 카카오뱅크 박은영

박은영 집사 (010-9252-3483)

* 회비를 함께 입금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모임장소 : 1교육관 502호 QR 코드를 통해 연결됩니다.

긴 코로나를 지나 회복이 필요한  모든 마더들 대면으로 저녁에 만납니다!

마더와이즈 ＜회복＞마더와이즈 ＜회복＞
저녁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저녁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9기 마더와이즈 회복

2023년도 이,미용 강습 교육생 모집2023년도 이,미용 강습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자: - 본 교회 등록교인(59세까지)

                    - 수료 후 이,미용팀에 합류하여 봉사할 수 있는 성도

교육 일시: 2023년 4월 7일 ~ 6월 30일까지 (12회)

교육 시간: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교육 장소: 엠마오 홀

강    사: 이상영 미용장 (특별 외부강사, 교육 훈련 전문가)

모집 인원: 20명 선착순

접  수  처: 전도위원회 

                 - 이미용 팀장 박정례 집사(010-7579-1954)

                 - 전도위원회 간사 김혜란 권사 (010-9323-0861)

접수기간: 2023년 3월 12일 ~ 3월 26일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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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 분 시 간 장 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 ~ 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➊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➋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 오전 9:00

본 당Ⅱ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Ⅲ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전 11:00(본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섬 • 기 • 는 • 분 • 들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지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신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한 규 삼 담임목사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성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임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흥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안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0535 이윤재 중등부  

2 22-0830 허유진 중등부  

3 22-1635 신혜지 유년부  

4 22-1972 조재윤 유년부  

5 23-0070 이승하 중등부  

6 23-0071 이민아 중등부  

7 23-0332 민지안 유치부  

8 23-0337 방원준 고등부  

9 23-0444 황이서 영아부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65 이혜인 청년2부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32 김준희 기본과정 김예랑

2 23-0451 박상금 기본과정  

3 23-0452 박태선 기본과정 이영호

4 23-0454 한홍희 기본과정  

5 23-0455 임진영 기본과정  

6 23-0458 김미영 기본과정  

7 23-0459 김일권 기본과정  

8 23-0461 손천수 기본과정 안혜영

9 23-0464 김준성 기본과정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0456 고일 기본과정  

2 23-0457 이치복 기본과정  

3 23-0462 김민선 기본과정 최종란

4 23-0463 한정원 청년1부 최종란

<가족 등록>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정기 당회                   일 시: 3월 12일(오늘) 찬양 예배 후 

3월 권사회 월례회             일 시: 일시: 3월 22일(수)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충현기도원 주방장 모집 

대상 : 세례교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교인은 담임목사추천서 각 1부

문의처 : 충현기도원(031-766-5425)

충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예배 담당(3/15~3/19)

날짜 설교자 / 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3(월) 윤준식/김길남 마 20:17-34 5교구

14(화) 한규삼/최규옥 마 21:1-11 전교인

15(수) 김상래/구승회 마 21:12-22 전교인

16(목) 김주한/김정현 마 21:23-32 11교구

17(금) 박동진/박영섭  마 21:33-46 2교구

18(토) 권순동/권순동 마 22:1-14 전교인

19(주) 임대영/임대영 마 22:15-22 전교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3/13~3/19)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3/15 수요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수 9:11-15) 김유석 목사 권혁근 김미정

3/17 금요집회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쓰며 (롬 1:26-32) 한규삼 담임목사 이기영 

3/19

주일Ⅰ
아간의 죄, 나도 지을 수 있습니다 (수 7:1-26)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신현욱

주일Ⅱ 윤성복 임병익

주일Ⅲ 전영재 박노익

주일찬양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호 1:2-9) 이다현 목사 김주한 송병열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이다현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2교구

결
 혼

1. ��고명준 군(고면주 집사·이춘례 집사의 아들, 7교구)과 박서영 양(박영구 씨·차
미자 씨의 딸) / 18일(토) 16:40 더컨벤션 잠실점 3층 아모르홀

2. ��조학동 군(조순표 성도·고성미 성도의 아들)과 김지혜 양(최영순 집사의 딸/브
릿지, 9교구) / 18일(토) 13:00 충현교회 갈릴리홀

별
 세

1. �김준희 성도(김예랑 성도의 부친, 10교구) / 4일 별세, 6일 장례

2. 	�장응태 성도(장은숙 집사의 부친, 6교구) / 4일 별세, 7일 장례

3. �손준규 은퇴집사(정우남 은퇴권사의 남편·손주호 성도의 부친·배맹림 성도의 시
부, 7교구), (손민호 집사의 부친·이영아 집사의 시모, 6교구) / 5일 별세, 8일 장례

4. 	�윤명노 타교성도(옥인수 집사의 장인·윤미경 집사의 부친, 4교구) / 7일 별세, 10
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 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 Awana(어와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    간 : 3월 24일(금)-6월23일(금) 12주 과정

대    상 :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모임 시간 : 매주 금요일 19:10-21:00

모집 기간 : 3월 12일(오늘)까지

*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선교지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인도네시아 스마랑 박진수 안수집사 외 10명 3월 13일(월)~3월 20일(월)

금주 단기선교 파송 (인도네시아 1팀)


